
남한산성 순교성지 | 성지의 특별함
Namhansanseong Fortress Martyrs’ Shrine

영혼의 안식처

박해 때마다 순교자가 나오신 성지

평신도들의 순교지

  성지미사 안내

미사시간 : 화~주일 오전 11:00

※ 월요일은 미사가 없고 성지 개방하지 않습니다.

    매 미사 후 연령을 위한 연도를 바칩니다.(화~토)

    매주 토요일 오전 11:00 마다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가 봉헌됩니다.

※ �미사 시간과 성지 프로그램에 대하여 순례 전, 성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순례자의 집

사용을 원하시는 분(단체)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레지오나 본당의 단체 단위로 기도와 

  회합의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 혹은 10인 이내의 인원이 함께 

  피정이나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주소 : (12700)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 763-58

	        T. : 031-749-8522~3(사무실)  / F. : 031-749-8524

	        www.남한산성순교성지.org

후원회가입 및 도움 주실분

국민 279-01-0034-116 		 농협 221103-51-021914

우리 1005-003-934196		 신한 140-013-026751

하나 470-910008-96304	 예금주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신협 131-020-742316		  예금주 예금주 남한산성 성지
WWW.남한산성순교성지.org

남한산은 북한산에 대칭되는 이름으로서, 한수(韓水) 남쪽의 큰 뫼를 

지칭한다. 백제 사람들은 이를 큰 뫼라는 뜻으로 한산(韓山)이라고 

불렀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백제 온조왕 13년 7월 한산 아래에 성책을 

쌓고 민호를 옮겨 이를 하남위례성이라 하였으며, 근초고왕 26년에는 

한산으로 도읍을 옮겼다고 한다. 

그 후 신라가 한산을 요충지로 주목하고 문무왕 12년(672년)에 이곳에 

성곽을 쌓으면서 주장산성(晝長山城)이라 불리었고, 조선 초기 

<세종실록>에서는 일장산성(日長山城)이라 기록되어 있다.

그 후 여진족의 족장 누르하치가 부족을 통일하고 후금을 세운 후, 남침을 

시도하면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 광해군 때에 성을 정비·보수하였고, 

1624년 인조는 총융사 이서(李曙)로 하여금 산성을 본격적으로 

신축하도록 하였다. 

1626년(인조 4년) 성을 완공한 후 수어청과 광주 관아가 남한산으로 

옮겨지면서 남한산성은 광주부의 치소가 되었다. 이로부터 남한산성은 

동쪽으로 양근의 용진, 서쪽으로는 안산의 성곶이, 북쪽으로는 한강, 

남쪽으로는 이천의 양지에 이르는 넓은 영역을 통치하였고, 주변 여흥, 

이천, 양근, 음죽, 과천, 천령, 지평, 금천 등의 고을을 관할하였다. 

1795년(정조19)에는 행정·군정의 일원화와 경비 절감 등의 이유로 

수어청을 없애고 유수제를 확립하여 이후 한말(韓末)까지 유수(정2품)가 

임명되었다.

이처럼 광주 유수의 치소가 이전되고 포도청과 여러 관청이 자리하게 

되면서 남한산성은 천주교 박해와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었고, 박해 

때마다 광주부 여러 지역에서 천주교 교우들이 끌려와 순교함으로써 

잊을 수 없는 “순교 터”가 되었다. 이미 최초의 박해인 신해박해(1791년) 

때부터 교우들이 남한산성에 투옥되었고, 신유박해(1801년) 때에는 

최초로 순교자가 탄생하였다. 이어 기해박해(1839년)와 병인박해(1866년) 

후기에 이르기까지 70년간 300여명의 천주교 교우들이 순교하게 되었다. 

그 중 현재 이름과 행적이 알려진 순교자는 36명이다.

남한산성 순교성지 | 순교역사
Namhansanseong Fortress Martyrs’ Shrine

남한산성 순교성지 | 순교자(총 36위)
Namhansanseong Fortress Martyrs’ Shrine

남한산성 순교성지 | 성지순례 참배서
Namhansanseong Fortress Martyrs’ Shrine

교회측 자료(증언 기록) 15위

순서성 명세 례 명순교일(음력)순교형태나이거 주 지비고(광영계록=‘광’)

1복자 한덕운(韓德運)토마스1801. 12. 27참수50광주 의일리충남 홍주 태생

2김(金) 본명(本名) 만집 
萬集, 자(字) 덕심 德深아우구스티노1841. 1. 28옥사43광주 구산김성우 

성인의 아우

3정여삼바오로1866. 10옥사(?)45용인 삼베일충남 천안 직산 태생 
(광 정오복 鄭五卜) 

4이화실1866. 10옥사(?)40용인 삼베일충남 공주 관불산 태생 
(광 이장복 李長卜)

5윤(尹) 서방1866. 11옥사(?)이천 동산리

6정(鄭) 본명 은 溵 
자 성재 盛哉바오로1866. 12. 8백지사63이천 단내정규량 신부의 증조부 

(광 정성재 鄭成才)

7정(鄭) 본명 양묵 亮默, 
자 원명 元明베드로1866. 12. 8백지사47이천정은 바오로의 재종손 

(광 정원명 鄭原明)
8이(李)요한1866교수38광주 먹방리죽산 남광리 태생
9오(吳)안드레아1866교수34양성 태생

10서(徐)아우구스티노1866. 2(?)장사38
광주 뫼루니 
또는 
용인 손골

광주 양지 태생  
신부(神父)댁 주인  
*이종여의 장인 
(광 서태순 徐泰淳)

11이종여1866. 2(?)장사24광주 또는 
용인

신부(神父)댁 주인 
(광 이조여 李祖汝)

12홍성국요한1867. 456광주 새말양주 일담리 태생
13이(李)요한1869. 250광주 먹방리포천 태생
14이치재1871. 9. 6 40광주 새말포천 솟다리 태생
15서(徐)바오로미상50양지 정쇠

교회측 자료(가전 전승 기록) 6위

순서성 명세 례 명순교일(음력)순교형태나이거 주 지비고(광영계록=‘광’)

16김준원(金俊遠)아니체토1866 
(혹은 1845. 12)광주 하우현김선영 신부의 증조부 

(광 김준원金俊元)

17김(金) 본명 문집 文集  
자 윤심 允深베드로1868. 2. 1568광주 구산김성우 성인의 아우

18김성희(金聖熙)암브로시오1868. 2. 1554광주 구산김성우 성인의 외아들

19김차희(金次熙)1868. 2. 1540광주 구산김덕심의 차남

20김경희(金敬熙)1868. 2. 1554광주 구산김윤심의 외아들

21김윤희(金允熙)1868. 2. 1535광주 구산김성희의 6촌 형제

관찬 자료(《광영계록》)에 이름만 언급된 22위
(*교회측 자료 순교자와 동인인물로 추정)

*서태순(徐泰淳) *이조여(李祖汝), 22 이학록(李學祿), 23 이정현(李正鉉), 

24 엄쾌길(嚴快吉), 25 서상철(徐相哲), 26 이기좌(李奇佐), 27 권경보(權京甫), 
*김준원(金俊元), 28 오선장(吳善長), 29 김하상(金夏商), *정원명(鄭原明), 
*정성재(鄭成才), 30 한동원(韓東源), 31 이재금(李在琴), 32 한경조(韓敬祚) 

이상 16위 1867. 1. 9 이전 옥사

*�이장복(李長卜), *정오복(鄭五卜), 33 윤재현(尹在鉉), 34 김상희(金尙喜), 
35 송일지(宋一知), 36 송칠지(宋七知) 

이상 6위 1868. 1. 4 이전 옥사

*동일인물 중복 7위 제외

  순례전 예절

해설자 : �남한산성 성지순례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의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가다듬어 순교 성현들의 뜻을 기리고 본 받으려는 
자세로 잠시 묵념 드립시다.

•순례전 모이는 장소 : 순교자 현양비

1. † 성호경

2. 시작성가 : 가톨릭 성가 286(순교자의 믿음)

3. 순례전 기도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 찬미와 찬양받으소서.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너희에 앞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마태 5,11-12)
	주님의 말씀대로 온갖 시련과 박해를 받으며 
	죽어 가신 남한산성 순교자들에게 주님의 큰 상을 허락하시어
	비록 세상에는 이름을 남기지 못하였으나
	주님의 나라에서 빛나는 순교자의 영예를 얻어 누리게 하소서.
	또한 이 시간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신 순교자들을 따라
	우리들도 순례의 길을 걷고자 하오니 
	순교자들이 받으신 주님의 잔치에 저희도 참여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걷는 순례의 길에 순교자들의 기쁨과 
	주님의 은총을 내려주시어 기꺼이 우리들의 생활 안에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4. 순례지로 출발

	순례지마다 주·모·송을 바치고, 

    다음 순례지로 향할 때 묵주기도를 바친다.

5. 순례를 마치고 (모두 집합한다.)

	한국 순교자들에게 바치는 기도(기도서 33쪽)를 바친다.
	시복시성기도문
	개인기도 : 돌아가면서 자유롭게 결심한 마음을 바친다.

6. 마침 성가

	순교자 찬가(가톨릭성가 283) 또는 병인 순교자 노래(가톨릭성가 289)

7. 영광송

1752년 충청도 홍주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난 한덕운은 1790년 윤지충으

로부터 십계에 대해 배운 뒤 입교하여 신앙생활에 전념하였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고, 열심한 천주

교 신자가 되는 것이었다.

1800년 10월 한덕운은 가족을 이끌고 광주땅 의일리로 이주해 살았다. 그

러던 중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교회의 동정을 살펴볼 목적으로 옹

기장수로 변장하고 서울로 올라가 청파동·서소문 등지를 돌아보다가 순

교자 홍낙민 루카와 최필제 베드로의 시신을 발견하고 이를 거두어 주었

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약해져 배교하고 석방되어 있던 홍낙민의 아들 홍

재영 프로타시오를 만나자 부친을 따라 순교하지 못한 사실을 크게 질책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한덕운은 위험을 무릅쓰고 순교자들의 시신을 돌

보아 주는 모범(즉 연령활동)을 보였고, 홍재영을 질책한 사실과 함께 그

의 마음 안에 있는 순교의 원의를 드러내었다.

이와 같은 연령활동으로 인해 천주교 신자로 체포된 한덕운은 형조에서 

“제가 한 활동은 천주교의 교리를 깊이 믿으면서 이를 가장 올바른 도리

라고 여긴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니, 지금에 와서 형벌을 당한다고 어찌 

마음을 바꿀 생각이 있겠습니까? 오직 빨리 죽기만을 바

랄 뿐입니다”라고 최후 진술을 하였다.

남한산성 동문 밖에서 1801년 12월 27일(양력 

1802년 1월 30일)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다. 자

신이 턱을 괴어야 하는 나무토막을 직접 손

으로 받쳤으며, “한칼에 내 머리를 베어 주

시오”라고 말하였다. 그의 의연한 모습에 

두려움을 느낀 망나니는 헛칼질을 하였고, 

세 번째 칼질에서야 겨우 한덕운의 머리

가 떨어졌다고 한다.

한덕운 토마스의 영성은 한국 천주교 연

령회 활동의 기원이 되며, 또한 냉담자 

권면 활동의 본보기가 된다고 할 수 있

다. 프란치스코 교종에 의해 2014년 8월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시복되었다.

한덕운 토마스 연령회장님

“저는 천주교 교리를 깊이 믿으면서   

이를 가장 올바른 도리로 여기기에 

그로인해 형벌을 당한다 할지라도 

천주를 배반할 수 없습니다”



| 후원가족을 위한 미사 |

남한산성 순교성지의 성역화를 위하여 

후원해 주시는 후원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가 필요한 지향을 성지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회보에 게재 후 성지의 사제와 봉사자들이 

특별히 기억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또한 성지의 후원회원들을 위한 미사가 매주 토요일 11:00 

(첫째주 생미사, 둘째주 연미사, 셋째주 가정미사, 넷째주 축일미사)에 

지향대로 봉헌됩니다.

| 순례안내 |

순교 현양비 ⇨ 포도청 ⇨ 연무관 ⇨ 동문 옆 시구문 

(소요시간 30분)

| 개방시간 |

 화요일 ~ 주일 (09:00 ~ 16:45)

| 미사시간 |

 화요일 ~ 주일(오전 11:00)

남한산성 순교성지 | 순례도
Namhansanseong Fortress Martyrs’ Shrine

남한산성 순교성지 | 순례지 안내
Namhansanseong Fortress Martyrs’ Shrine

남한산성 순교성지 | 시복시성 기도문
Namhansanseong Fortress Martyrs’ Shrine

야외미사터

십자가의 길과 1000여명이 함께 

미사를 봉헌할 수 있다.

시구문 (제11문. 동암문)

남한산성의 11번째 암문으로 

장사나 옥사로 성안에서 

순교하신 분들의 시신이 이 

문으로 나가 계곡에 버려졌다. 

순교자들의 시신은 수 십일씩 

방치되었으며 짐승들에 의해 

훼손되었다.

성 당

성체가 현시되어 있으며 두 분의 

성인유해가(김성우 - 안토니오, 

최경환 - 프란치스코) 모셔져 

있고 순교자들과 같이 목에 칼을 

쓰고 있는 예수님 십자가가 걸려 

있다.  

순교터 (한덕운 토마스)

동문 밖으로 난 길을 

따라 첫 번째 주차장에 

“남한산성옛길”표지석이 

설치되어 있는데, 표지석 뒤 

계곡물이 흐르는 지점이 한덕운 

토마스의 참수터로 알려져 있다.

포도청과 옥터

남한산성으로 체포되어 온 

교우들이 포도청에서 1차적으로 

심문을 받은 뒤, 배교하지 않는 

교우들은 옥에 갇혔다. 행적이 

밝혀지신 36명의 순교자 중 

19명이 옥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북문 (전승문) 

구산 지역 김성우 안토니오 

성인의 일가친척들이 남한산성 

옥에 갇혀있을 때 친지들이 

옥바라지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드나들던 문이다.

연무관

중군과 종5품 판관에 의해 

심문과 고문, 그리고 형장으로 

사용되었던 곳으로 순교자들의 

신앙고백이 울려 퍼지고 

죽음으로 증거한 순교 터이다.

○	거룩하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 신앙의 선조인 순교자들과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사제에게 사랑과 성덕의 은혜를  

	 베풀어주심에 감사하나이다.

●	주님께서는 저희 순교자들에게 

	 강한 믿음과 용덕의 은혜를 베푸시어  

	 순교로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최양업 토마스 사제에게는 복음 선포의 

	 열정을 주시어 주님을 현양하게 하셨나이다.

◎	자애로우신 주님!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 신앙의 선조인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에게  

	 시성의 영예를 허락하시고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사제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 

	 하느님의 종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 하느님의 종 신상원 보니파시오 

	 사우어 아빠스와 동료 37위에게는 

	 시복의 영광을 허락하시어 

	 후손인 저희들이 그들을 본받아 

	 신앙을 굳건히 지키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한국의 모든 성인 성녀와 복자님!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교회의 2014년 추계 정기 총회 : 기도문 승인)

(주교회의 2017년 정기 총회 : ‘복자님’ 추가 승인)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2022년 7월 12일 회의 : ‘하느님의 종’을 ‘가경자’로 수정 승인)

인근 성지 안내

천진암성지

031-764-5953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천진암로 1203(우산리 500번지)

구산성지

031-792-8540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북로 99(망월동)

단내성지

031-633-9531 |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이섭대천로 171

손골성지

031-263-1242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437번길 67(동천동)


